
김 정 헌
어머니의 달

민중미술가로, 1990년 현장 
걸개그림부터 이소선 여사를 
달에 비춘 회화까지 모두 네 
점을 선보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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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머니의 대지에 꽃을 피우기 위하여
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사동 아라아트

센터에서 <이소선 5주기전: 어머니의 대지>가 열렸습

니다. 한평생을 1천만 노동자의 어머니로 살면서 민주

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며 살다간 故 이소선 여사를 

기리는 자리였습니다. 김정헌, 정정엽, 임옥상, 신학철, 

박영균, 박은태 등 26인(팀)의 예술가들은 각각의 예술

언어로 창작한 이소선과 전태일 관련 작품을 선보였습

니다. 예술가들은 노동, 인권, 민주, 여성 의제를 회화, 

사진, 판화, 입체, 영상,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

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. 전시를 주최한 전태일재단의 

도움으로 일부 작품을 지면에 소개합니다.

어머니의 
대지 

이소선 5주기전

이 원 석
어머니의 품

‘어머니의 품’은 작가의 신작으로 
이소선 여사의 반신상이다. 팔을 
벌리고 환한 웃음으로 전시장을 
방문한 이들을 맞이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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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정 엽
이소선-노동자의 어머니

80년대 후반 투쟁현장 등에 
이용했던 판화와 올해 새로 
제작한 전태일, 이소선의 초
상 회화를 동시에 선보였다.

정 정 엽
전태일_ 
나를 아는 모든 나여
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

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여사
는 화폭 속에서 재구성되어 
그들이 남긴 메시지와 함께 
긴 여운을 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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